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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100세 시대를 맞

이하면서 노인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평생교육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신 노년층으로 진입할 베

이비부머인 1955년에서 1963년생의 712.5만 명으로 전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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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

은퇴준비필요도와 은퇴준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은퇴교육참여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 The Degree of Requirements for Retirement Preparation and the Effect of 

Retirement Preparation on Quality of Lif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Retirement Education -

1)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2)당진시청 

박해리1)
･민현정2)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은퇴교육필요도와 은퇴교육준비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은퇴준비의 매개효과와 조절변수인 

은퇴교육참여도가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은 조사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유의표집하

였으며,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충청남도 9시․군 212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남자 58.5% 여자가 41.5%로 

남자가 많았으며, 거주지역은 시지역이 76.9%, 군지역이 23.1%로 시 거주자가 많았다

세부연구문제는 첫째로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삶의 질의 차이, 둘째로 은퇴준비필요도, 은퇴준비, 은퇴교육, 삶의 

질의 상관관계, 셋째로 은퇴교육은 은퇴준비와 삶의 질 간의 간접효과를 조절을 보았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 검증결과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군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대학원 졸업이상이 대학이하 집단보다 높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공무원, 회사원

이 자영업보다 높았으며, 경제수준과 건강수준에 만족하는 집단이 삶의 질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관분석결과 은퇴준비와 삶의 질, 은퇴준비 필요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또한 삶의 질과 은퇴교

육, 은퇴교육 필요도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은퇴교육과 은퇴준비필요도에 따라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

셋째, 은퇴교육참여는 은퇴교육 필요도, 은퇴준비도를 거쳐서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조절하였다. 즉, 은

퇴교육 필요도는 은퇴준비에 영향을 주고 은퇴교육 간접효과에 의해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은퇴준비에 

은퇴교육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은퇴교육의 필요성에도 삶의 질은 달라질 수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심 단어 : 은퇴준비도, 은퇴준비 필요도, 삶의 질, 은퇴교육, 은퇴교육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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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14.6%를 차지하며[1], 이들의 은퇴가 2010년부터 시작

되었다. 베이비붐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시기에 출생하는 

아이의 수가 폭증하는 인구학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출생아수가 증가한 것은 전쟁으

로 인한 헤어졌던 가족의 재결합, 미루었던 결혼의 원인으

로 보고 있다[2].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인구 중 76.9%인 549만 여명이 현

재 노동시장에 있다. 이들은 앞으로 2018년까지 9년간에 걸

쳐 현재의 근로현장을 떠난다. 이들의 은퇴 가속화와 함께 

야기될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 현상은 개인적·국가적 

측면의 변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3].

개인적으로는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의 이중부담으로 인해 

노후대비 보유자산이 적으며 근무연령의 제약으로 인한 비

자발적인 은퇴가 많은데 비해 사회보장제도는 미흡하여 은

퇴 후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고 은퇴 이후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의 미흡은 노인의 4苦와 세대 간 갈등 등의 

문제로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노인 인구의 증

가로 저축과 투자가 줄어들고,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가 활

력을 잃게 되는 상황으로 국가가 지급해야 할 연금 및 사회

복지비용의 증가는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4].

은퇴준비란 은퇴라는 단절적인 특정사건이 가지고 올 부

정적인 영향들에 대해 미리부터 준비하고 대처해가는 것을 

의미하며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한 은퇴 후 설계는 은퇴 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5] 일상생활 영역 전반인 재무, 건

강, 여가,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통합적 접근이 이

루어져야 한다. 은퇴로 인한 심리적 상실감에서 건강과 경

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서 은퇴하는 사람들이 삼중고를 겼

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은퇴준비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

적 은퇴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6].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고령사회 관련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경감시키

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노후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5]. 은퇴준비는 노년기의 삶을 결정짓

는 중요한 요인으로 은퇴에 대한 준비가 충분할수록 기대수

명의 증가로 길어진 노년기를 인생의 마무리가 아닌 적극적

인 한 단계로 인식하고 노년기 삶을 향상 시킬 수 있다[8,9].

그러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5)에 의하면 약 84%

의 비은퇴자가 노후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지

만 41%는 최근 1년간 노후준비와 관련된 아무런 행동도 하

지 못했던 것으로 답했다. 이렇게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

한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행은 매우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 퇴직예정자들의 은퇴 후 삶에 대한 전망은 노

후자금 미준비 등 노후 삶의 불안요소 때문에 은퇴 시점에 

가까울수록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실제적

인 노후준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은퇴 후 생애설

계 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고령사회 관련 사회적․경 제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노후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5].

베이비붐 세대 대상의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소득 유

지’를 위한 지업별․학력별 경력경로에 따른 취업, 전직, 창업

교육과 고학력 은퇴자의 재능기부 및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

한 ‘사회기여’, 은퇴전후 대비 인생 재설계와 자기정체성 재

정립을 위한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학습적 요구 

파악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평생교육관련 기관에서 퇴직

예정자를 위한 은퇴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운영 하여 체

계적이고 실천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며,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미래전략이 될 수 

있다[11].

관련변인들의 선행연구를 보면 건강증진, 은퇴준비가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12,13], 노후준비 및 생애설계 필요성

[14,15],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퇴직예정자의 욕구

조사[16], 노후 건강증진 및 삶의 질 직업교육에 관한 연구

[17,18], 노후의 자산관리 또는 직업교육 등에 관한 연구

[5,17,18]들로 지속적 관련변인들의 연구는 되고 있으나 은

퇴준비 필요도, 은퇴준비, 은퇴교육 등이 어떻게 작용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는 전

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은퇴교육필요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에서 은퇴준비의 매개효과와 조절변수인 은퇴교육이 어

떻게 조절되는지를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삶의 질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은퇴준비필요도, 은퇴

준비, 은퇴교육, 삶의 질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은

퇴교육은 은퇴준비와 삶의 질간 관계에서 은퇴준비의 매개

효과를 은퇴교육참여가 조절하는가?

Ⅱ. 연구방법

1. 모델

본 연구의 주요 분석방법은 MACRO process,의 model 

14번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이고 The conceptual study 

model is shown in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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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조사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유의표집하였으

며,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충청남도 5개시, 3개 군지역에

서 230명에 대해 설문지를 우편으로 배부하여 회수하였으

며,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실제분석에서는 총 212명

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남자 124명(58.5%), 

여자가 88명(41.5%)로 남자가 많았으며, 거주지역은 시지역이 

163명(76.9%), 군지역이 49명(23.1%)로 시 거주자가 많았다. 

학력은 전문대･대학원졸 105명(49.5%), 고졸이 61명(28.8%), 

대학원졸업 35명(16.5%), 중졸이하 11명(5.2%)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의 직업은 공무원 91명(42.9%), 기타 65명(30.7%), 

자영업 39명(18.4%), 회사원이 17명(8.0%) 순이었으며, 경제

수준은 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36명 (64.2%), 상과 하 집단이 

각각 38명(17.9%)였다. 건강상태는 보통이 115명(54.2%), 좋

음 84명(39.6%), 나쁨이 13명(6.1%)이었으며, 퇴직여부에서

는 퇴직 전이 169명(79.7%), 퇴직 후 43명(20.3%)로 나타났다. 

3. 연구도구 

1) 삶의 질 

Diener, Emmons, Larsen, Criffin가 개발한 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Cronbach’s a는 .888이었다.

2) 은퇴준비

김영환(2010)이 사용했던 5가지 차원척도를 근거로 전효

수(2012)년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경제생활차원, 건강생활차원, 여가생활차원, 가족생

활 차원의 4개 하위영역으로 29문항 구성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연구와 맞지 않은 3문항을 삭제하고 26문항인 경

제생활차원 7문항, 건강생활차원 7문항, 여가생활차원 5문

항, 가족생활차원 7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가 1점에서 ‘항상 그렇다’가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

준비가 잘 된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Cronbach’s a는 

.892이었다.

3) 은퇴준비필요도

은퇴준비 필요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에서 ‘항상 

그렇다’가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준비 필요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4) 은퇴교육 경험

은퇴교육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은퇴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 ‘은퇴교육에 참여한 적이 없다’로 측정하였다.

5)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 거주지, 학력, 직업, 퇴직여부, 건강

수준, 경제수준을 측정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t-test, one-way ANOVA를 활용하였

고 사후검증으로는 Duncan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 조절된 매개효과

Retirement 
preparation

Need for 
retirement 
preparation

participation in 
retirement 
education 

quality of life

Figure 1 Conceptual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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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아보기 위해 Hayes(2013) proposed SPSS macro 

PROCESS를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Table 1과 

같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시지역에 사는 집단이 군지역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t=2.38, p<.05), 교육에 따라서는 대학

원졸업생이 대학이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F=7.27, 

p<.001). 또한 직업에 따라서는 공무원, 회사원, 기타가 자영

업보다 높았으며(F=2.93, p<.05),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만

족, 보통, 불만족순으로 높았으며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F=17.59, p<.001), 건강수준에 따라서는 만족, 보통

집단이 불만족직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59, p<.01). 

2.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주요인인간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은퇴준비

와 삶의 질, 은퇴교육, 은퇴준비필요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p<.001), 또한 삶의 질, 은퇴준비필요도와의 양

의 상관관계(p<.001)를 보였다. 

Table 1 Differences in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N M SD t /F Duncan

gender
Male 124 3.21 .73

-.532
Female 88 3.27 .77

residence area
town 163 3.30 .77

2.38*

rural 48 3.01 .62

education

primary school 11 3.41 .85

7.27***

B

high school 61 3.05 .72 B

University 105 3.16 .73 AB

Graduate school 35 3.72 .61 A

job

Official 91 3.33 .73

2.93*

A

self-employment 17 3.29 .80 B

employee 39 2.92 .73 A

ect 65 3.27 .74 A

economic status

unsatisfied 38 2.71 .74

17.59***

C

usually 136 3.26 .68 B

satisfied 38 3.65 .69 A

health status

unsatisfied 13 2.67 .98

6.59**

B

usually 115 3.17 .69 A

satisfied 84 3.41 .74 A

retirement
no 169 3.22 .75

-.448
yes 43 3.28 .73

* p<.05, **p<.01, ***p<.001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ain variables

Retirement 

preparation

quality of 

life

retirement 

education

Need for retirement 

preparation
M SD

Retirement preparation 1 3.29 .53

quality of life .539** 1 3.23 .751

retirement education .217** .130 .265 .44
.046 1

need for retirement preparation .145* .093 4.02 .80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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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모형검증

통계모형검증결과는 Figure 2와 같다. 은퇴준비 필요도

가 삶의 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은퇴준비 필요도가 

은퇴준비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B=.0946, p<.05), 은퇴준

비는 삶의 질에 정적영향(B=.684, p<.001)을 미쳤으며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준비가 은퇴

후 삶의 질에 영향력이 있다는 연구[13,19]가 뒷받침한다. 

은퇴교육참여는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

(B=-1.748, p<.05)을 미쳤다. 이는 은퇴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삶의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28]. 

앞서 언급한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은 은퇴준비도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은퇴준비가 매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퇴준비필요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않았

으나 은퇴준비 필요도와 은퇴준비에 부적상관, 은퇴준비와 

삶의 질에서 양적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서 은퇴준비가 삶의 

질에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결과 및 모형은 Table 3, Figure 3

과 같다. 

첫째, 은퇴준비 필요도가 삶의 질에 직접 효과를 보면 

B는 .0177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조절효과를 보면 은퇴준비필요도가 삶의 질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B=.0946, p<.05) 은퇴준비가 삶의 질에 

Retirement preparation

Need for retirement 
preparation

quality of life

retirement education

Retirement preparation×
retirement education

.0946 .6849***

.0177

-1.7489*

.5136***

Figure 2 Statistical model

Table 3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experience of retirement education

B SE t p LLCI ULCI

Mediating variable model(Dependent variable : Retirement preparation )

constant 2.9121 .1722 16.9064 .0000 2.5725 3.2517

Need for retirement 

preparation
.0946 .0416 2.2733 .0240 .0126 .1766

Dependent variable model(Dependent variable : quality of life )

constant .8949 .3348 2.6725 .0081  .2347 1.5551

Need for retirement 

preparation
.0177 .0506 .3497 .7269 -.0821 .1175

Retirement preparation .6849 .0930  7.3643 .0000 -.0821 .1175

retirement education -1.7489 .7920 -2.2081 .0283 -3.3104 -.1874

Need for retirement 

preparation× retirement 

education

 .5136  .2281 2.2512 .0254 -.0821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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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영향을 미치고(B=.6849, p<.001), 은퇴교육이 삶의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B=-1.7489, p<.05) 것으로 나

타나 매개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매개된 조절효과를 보면 은퇴준비 필요도가 증가하

면 은퇴준비가 증가하고, 은퇴준비가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정의 매개효과가 발생하는데 조절변수인 은퇴교육 참여는 

이러한 정의 매개 효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은퇴준비와 은퇴교육의 상호작용효과는 삶의 질에 정적

인 영향을 미쳐(B=.5136, p<.05)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따

라서 은퇴준비필요도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은퇴준비가 매

개하였으며 또한 은퇴교육이 은퇴준비에 매개된 조절을 거

쳐서 삶의 질에 부적영향을 미쳤고 은퇴교육참여는 은퇴준

비에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퇴준비 

필요도를 느끼고 은퇴준비를 하여 삶의 질도 좋아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퇴교육을 받게 되면 음의 매개 효과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퇴준비 필요도가 은퇴준

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은퇴교육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해석된다[13].

은퇴준비필요도와 삶의 질 간의 은퇴준비 매개효과가 은

퇴교육의 어느 구간에 유의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은퇴교육

의 평균값과 ±1 표준편차 값에서의 조절된 매개효과 계수값

과 이들의 통계적 유의도를 살펴보았다. 

Ⅳ. 고  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한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인구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은퇴가 시작되면서 사회적으로는 이슈가 되

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노령인구 증가로 인산 

생산성 인구 저하와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개인적

으로는 은퇴준비의 저하와 사회적으로 노동인구의 감소로 

국가 성장잠재력 약화로 인한 재정부담야기 등으로 인해 사

회경제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4]. 

은퇴는 인간의 생애주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개의 전환

기적 사건들 중의 하나로 은퇴준비는 인생의 후반기를 성공

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과업 중의 하나다[20].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value)는 하나의 구체

적인 행동이나 최종상태를 다른 행동이나 최종상태보다 바

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지속적인 신념이다[21]. 가치는 바람

직한 행동에 대한 내재화된 신념이기 때문에 개인의 지각과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 가치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한다[22]. 노후의 삶의 질은 은퇴에 대한 개인적 가치와 인

식이 행동에 영향을 미쳐 은퇴 후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삶

을 예측해 볼 수 있다[23].

최은영(2014)의 연구에 의하면[20] 은퇴에 대한 긍정적

인 기대는 은퇴준비행동과 유의미 한 관계를 보였다. 즉, 은

퇴를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은퇴

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아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으며 각 개인이 지닌 자원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며

[24], 재정 측면 뿐 아니라 건강, 심리, 사회적 관여 등 여러 

가지 영역을 포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노인에게 닥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만하게  대처

할 수 있을 때 좀 더 길어진 노년의 삶을 윤택하고 보람되게 

꾸려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25]. 이런 맥락에서 노

인에 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

며, 어떤 학습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터득하기 위해서는 노

인 평생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노인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Retirement 
preparation

Need for 
retirement 
preparation

participation in 
retirement
education 

quality of life 

(+)

(+)

(-)

(＋)

Figure 3 Moderated Mediating Effe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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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강조한 바 있다.

Havighurst의 활동이론에서는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높

은 노인일수록 심리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사

회와해이론은 사회적 은퇴로 인해 이전의 역할을 상실하고, 

스스로 자신감이 결여되고 정체감의 위기를 느껴 사회적응 

능력이 그만큼 저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노인의 능

력을 재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그 방법 중

에 하나가 평생교육적 차원에서의 교육이고. 특히, 은퇴교

육은 은퇴준비도를 통한 노인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이를 노년기의 문제를 해결해 노후의 삶의 건강한 삶

을 이끈다고 했다[26].

김남원(2017)의 연구에 의하면[27], 은퇴준비 행동이 은

퇴인식 및 노후생활 인식에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은퇴만족

도 예측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은퇴준비 행동의 한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은퇴준비도와 은퇴준비와 평생교육의 조절효과를 

직접적으로 본 연구는 없지만 은퇴관련 선행연구들에서

[28,29]이 은퇴인식 및 은퇴준비행동, 은퇴만족도, 삶의 질 

예측 간에 직 간접 조절효과가 있고 은퇴준비 수준이 높을

수록 은퇴인식, 노후생활에 긍정적이고 즉 은퇴준비 행동도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 은퇴교육이 꼭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세대에 1955년에서 1963년 출생 대

상으로 은퇴준비필요도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은퇴준비, 은

퇴교육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수행하였으며 결

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 검

증결과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군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대학원 졸업이상이 대학이하 집단보

다 높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공무원, 회사원이 자영업보다 

높았으며 경제수준과 건강수준에 만족하는 집단이 삶의 질

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효수(2012)의 연구에 의하

면[13] 은퇴준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둘째, 상관분석결과 은퇴준비와 삶의 질, 은퇴준비 필요

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또한 삶의 질과 은퇴교육, 

은퇴교육 필요도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은퇴교육

과 은퇴준비필요도에 따라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은퇴교육참여는 은퇴교육 필요도, 은퇴준비도를 거

쳐서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조절하였다. 즉, 은퇴교

육 필요도는 은퇴준비에 영향을 주고 은퇴교육 간접효과에 

의해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은퇴준비에 은퇴교육

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은

퇴교육의 필요성에도 삶의 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은퇴교육이 직장에서 퇴직 전 참여가 주를 이루어 오히려 

삶의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최성희(2012)의 연구에 의하

면 은퇴교육을 받은 사람이 삶의 질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30] 이 연구에서는 주로 군을 대상을 하고 퇴직 전 

사회적응교육, 직업보도교육을 이루었기 때문이고 본 연구

에서는 퇴직 전 바로 은퇴교육에 참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관계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따라서 정부, 평생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퇴직 준비도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후속연구를 위해 향후 연구를 위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준비를 매개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은

퇴교육이 은퇴준비에 조절효과를 보았다. 향후 은퇴 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은퇴교육의 참여요인과 저

해요인을 나누어서 살표 봄으로 인해 은퇴교육이 활성화 하

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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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gree of Requirements for Retirement Preparation and the Effect of 

Retirement Preparation on Quality of Lif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Retirement Education

Park Hae-Ri1)･Min Hyun-Jung2)

1)
Department of Child and Adolescent, Hanseo University

2)
Department of Policy Development, Dangjin C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view the mediating effects of retirement preparation in how the degree 

of requirements for retirement education and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retirement education affects 

quality of life, and how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retirement education which is a moderating variable 

is moderated. 

The study findings show that first, in terms of the difference in quality of life across different general 

characteristics, those who live in a city rather than a Gun, those who had received education of graduate 

school or higher rather than those with an education of undergraduate university programs or lower, those 

who were public officers or employees of corporations rather than those who were self-employed had a 

higher quality of life. The group satisfied with their economic status and health status were found to be 

more satisfied with their quality of life. 

Second, a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etirement prepara-

tion, quality of life, and degree of requirements for retirement preparation. Moreover, there was also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quality of life, retirement education and the degree of requirements for retire-

ment education.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etirement education and the degree of require-

ments for retirement preparation. 

Third, participation in retirement education moderated the indirect effect that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retirement education affected quality of life through the degree of retirement preparation. In other 

words, the degree of requirements for retirement education affects retirement preparation and affects qual-

ity of life through the indirect effects of retirement education. As such,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retirement education on retirement preparation was found to be greater. This indicates that quality of life 

may also vary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for retirement education. 

Key Words : Retirement preparation, Need for retirement preparation, Quality of life, Retirement education, 

Participation in retirement education 


